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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로 사라지는 동네 책으로 남는다 ⋯ ‘가재울’ 출간재개발로 사라지는 동네 책으로 남는다 ⋯ ‘가재울’ 출간

ㆍ은평뉴타운 사진전도ㆍ은평뉴타운 사진전도

도심재개발로 사라지는 서대문구 남가좌동・북가좌동 일대 107만3000㎡(약 33만평)가 글과 사진
으로나마 남게 됐다. 이곳 가재울 뉴타운 중 일부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섰거나 현재 재개발을 위해

철거 중이다. 

서울역사박물관이 최근 발행한 <서울특별시 뉴타운 민속지 ‘가재울’>에는 논・밭이던 가재울 일대
가 1950년대 철거민과 수재민들이 모이면서 마을이 형성되고, 66년 모래내시장 개장과 함께 발전

한 역사를 글・사진・자료 등으로 꼼꼼히 담았다.

‘그리운 가재울’ 편에서는 모래내시장 미곡상친목회를 비롯해 공동체 생활에 영향을 끼친 친목회・
향우회까지 기록했다. 60년대부터의 주요 사건・사고도 정리했다. 뉴타운 찬・반 논란도 가감 없
이 실었다. 지난해 10월 국회공청회에서 있었던 주민들의 발언과 3구역 점포세입자 비대위의 주장

등 가옥주와 세입자 등 뉴타운 반대 주민의 육성도 글로 남겼다.

‘삶 그리고 이야기’에는 원주민 23명의 생애사가 기록됐다. ‘가재울 사진첩’은 대규모의 개발이 진

행된 가재울 마을 경관과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200여장의 사진으로 담았다.

이 책은 ‘가재울 뉴타운 보전방안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. 모래내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

를 도모하고 수재민촌・쪽방촌 등을 별도 부지에 복원・전시하는 방안이다. 

오문선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사는 “기록 정리를 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삶의 위대함을 느꼈고 그 공

간이 사라지고 있어 아쉬웠다”고 말했다.

사라지는 뉴타운 지역을 기억하려는 움직임은 또 있다. 사진작가 강홍구씨는 3월부터 몽인아트센

터에서 <사라지다 : 은평 뉴타운에 관한 어떤 기록>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19점을 전시 중이다. 대

안학교 ‘공간 민들레’에 다니는 김수민양 등 학생 8명은 뉴타운 사업으로 사라지는 마포구 염리동

을 <염리동 마을이야기>라는 한 권의 책으로 내놓기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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